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지분매각 선언
공매도 대응책 불구 바이오시밀러 위축 우려 … 감독시스템 개선 촉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보유주식 전량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매각하겠다고 4

월16일 발표했다.

서정진 회장은 4월16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세력 때문에 불필요한

회사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되고 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말 셀트리온 지분을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유럽 허가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며, 2013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이 글로벌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28%와 셀트리온헬스케어 50.31%, 셀트리온지에스씨 68.42%, 셀트리

온에스티 7.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격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69%를 보유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2011년부터 이어진 공매도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과 금융당국의 <수수방관>에 지쳤다”고 재

차 강조하며 “회사와 소액주주들을 괴롭힌 공매도를 끊어내기 위해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이 악성루머와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차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2011년부터 급증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공매도 금지기간을 제외한 432거래일 가운데 412일(95.4%) 동안 공매도

가 이어졌으며 하루 총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날이 62거래일(14.3%)에 달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상현상을 바로잡고자 수천억원의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나 금융시스

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을 막기 어려웠다”며 지분 매각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최근에도 셀트리온은 4월4일과 4월15일 2차례에 걸쳐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50억원 상당인

총 150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정진 회장은 불법공매도 세력이 시장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당국이 규제장치를 작

동시키지 않았다며 감독기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서정진 회장은 “세계 주식시장에 공매도 제도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유독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감시하는 기능이 약하다”며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비중이 적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자신의 결정

이 공매도 규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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